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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살인적인 노동탄압과 손배가압류 등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분신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지회장이 목을 메 죽음에 이른 사태가 발생했다. 

2003년 10월 20일 현재 손배, 가압류 규모는 46개 사업장, 1천351억 1천218만 5천222원으로 이 중 손해배상 청구액은 560억 1천871만 3천72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790억 9천347만 2천150원에 이르고 있다.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열사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손배, 특히 가압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의 확산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약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줄어들던 손배, 가압류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으나,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손배청구와 경총 등 자본단체가 손배·가압류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회원조직에 내려보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동광주병원, 한라병원, 대한항공, 맨하탄호텔, 신암지역화학노조 등 10여개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압류가 노사합의로 취하됐지만,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흥국생명, 삼영산업 등에서는 신규로 손해배상·가압류가 발생함으로써 전체 사업장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손배·가압류문제가 수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의 경우는 예전의 가압류(80억원)는 취하되었지만 새로운 손해배상(75억원)이 청구됐으며, 발전노조는 가압류 금액은 축소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3월 10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손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용자에 의한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부의 법률개정안은 제출조차 안되고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가압류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한층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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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가 노동자를 죽인다


10월 20일 현재 전국 46개 사업장 1천351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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